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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총 18점 선정
- 13일 시상식… 수상작 중 절반, 농촌진흥청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해

- 농촌진흥청장상 포함 우수작 4점, 9월 행안부 본선 진출 특전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3일 한국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업 현장의 문제

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190개 팀, 제

품·서비스 개발 부문에 100개 팀 등 모두 290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이는 185개 팀이 신청한 지난해보다 56.8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농업·

농촌 공공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접수된 작품은 내부·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사(7월 9~10일)와 발

표 심사(7월 29~30일)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상(최우수상) 세 팀을 포함해 

모두 1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농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하비스트마인드(HarvestMind)' 팀이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이 팀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으로 딸기의 위치와 익

은 정도를 정확하게 판별해, 수확 로봇이 자동으로 딸기를 딸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두 팀이 상을 받았다. 한 팀은 병해충 진단 결

과와 날씨·농약 정보를 함께 활용해 가장 알맞은 방제(병해충 예방) 방법

을 알려주는 '병해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다른 한 팀은 

농산물 가격을 미리 예측해 출하 시기를 정하도록 돕는 '출하의 정석 플랫

폼'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공공데이터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체 수상작 가운데 절반(9점)이 영농 기술, 

병해충, 농약 안전, 토양환경, 스마트팜 등 농촌진흥청의 공공데이터를 활

용해 만들어졌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포털과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4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열어 두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후속 지원이 주어진다. 상금은 농촌진흥청이 

1,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4,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5,600만 원

이 지급된다. 아울러,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컨설팅, 홍보

물 제작 등 후속 지원도 이루어진다.

 부문별 대상 2점과 최우수상 2점 등 우수작 4점은 9월 행정안전부가 주

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하는 특전도 받는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농업 현장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전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의 공공데이터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농가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고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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